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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벨기에 에당 아자르, 첼시서도 '에이스'…'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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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영국)=AP/뉴시스】벨기에 대표팀 에이스 에당 아자르(23)이 대표팀에 이어 소속팀 첼시에서도 배번 10번을 달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스토크 시티의 2013~2014 잉글랜드 프리미

어리그(EPL) 33라운드(3-0 승)에 출전한 아자르(사진 앞)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벨기에의 에이스 에당 아자르(23)가 소속팀 첼시(잉글랜드)로부터 등번호 '10번'을 선물 받아

소속 팀에서도 에이스의 입지를 굳혔다. 

 아자르는 최근 일부 해외언론이 제기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이적설을 부인하며 첼시 잔류를 선언했다. 

 이에 첼시 구단이 화답했다. 첼시는 2014~2015시즌부터 아자르에게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저지를 입히기로 했다. 이 번호

는 지난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이적한 미드필더 후안 마타(26)가 남겨놓고 간 것이다. 

 아자르는 벨기에대표팀에서이미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었지만, 첼시에서는 17번이었다. 

 아자르는 첼시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첼시의 10번 유니폼을 입게 돼 정말 기쁘다. 10번은 벨기에대표팀에서도 사용하고 있

는 번호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번호다. 어릴 적 우상인 지네딘 지단도 10번이었다"고 밝혔다. 

 아자르는 이어 "10번 유니폼이 앞으로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줬으면 한다"며 "다음 시즌 팬들 앞에서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감

격스러워 했다. 

 등번호 10번은 '간판 공격수'의 등을 장식하는 번호다. 특히 자국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모두 등번호 10번을 단다는 것은 최고

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다. 

 '축구천재' 리오넬 메시(27)가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FC바르셀로나에서, '신동' 웨인 루니(29)가 잉글랜드 대표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모두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다. 



 아자르의 우상인 '아트사커의 창시자' 지네딘 지단(42)은 프랑스대표팀에서는 10번을 달았지만, 2001년 입단한 레알 마드리

드에서는 5번을 달았다. 2000년 입단한 '포르투갈의 전설' 루이스 피구(42)가 레알 마드리드의 10번이었기 때문이다. 피구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7번이었다. 

 아자르는 170㎝의 단신이지만 빠르고 수비수를 단번에 벗겨내는 힘이 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중앙·측면 공격수까지 다양하게 소화한다. 2012년 6월 릴(프랑스)에서 이적료 3500만 파운드(약 601억원)에 첼시로 옮겼다.

2012~201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컵 대회를 통틀어 14골 20도움을 올리며 팀에 안착했다. 2013~2014시즌

에도 EPL 33경기에서 14골을 넣어 득점 7위에 랭크되며 첼시의 3위를 견인했다. 다만 올 시즌 새로 첼시의 사령탑에 오른 조

제 무리뉴(51) 감독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적설이 불거졌다. 

 브라질월드컵에서 벨기에와 함께 H조에 속한 한국의 경계대상 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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